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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개최

- 양이원영 의원, “여당의 서울 편입 졸속 발표로,  광명시민 균형 있고 객관적

인 정보 제공 및 판단 기회 제공 필요”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국회의원이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를 오는 
11월 15일 오후 2시 광명시 기형도 문학관 3층 강당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정치권에서 가열되고 있는 경기도 인접 도시의 서울 편입의 찬반여부를 떠나, 
서울 편입이 광명시민들에게 어떤 편익과 손해를 주는지 도시발전 측면, 지방재정 측면, 
지역교통 측면에서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도시발전 측면은 도시전문가인 강현수 중부대학교 교수(前 국토연구원장)가, 지방재정 
측면은 재정전문가인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지역교통 측면은 김훈배 
공공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그리고 주민호 서강대 교수와 이승봉 
SDG더나은세상 상임대표가, 전문가・시민사회 차원에서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광명시는 북쪽 목감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동쪽 안양천을 경계로 서울시 
구로구, 금천구와 접해 있는 서울의 연접도시다. 2020년 기준 인구 총조사에 따르면, 서
울로의 통근・통학 비율이 20.4%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21.6%), 하남 (21.2%)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서울과의 생활 연계성이 높은 지역적 특성으로 2009년에는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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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 행정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가 발전한 만큼, 과거의 광명시와 현재의 광명시는 위상이 다르다. 국
회미래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대한민국 행복지수에 따르면 광명시의 건강・안전・환
경・경제・교육・여가・관계 및 사회 참여 부문을 종합한 행복역량지수는 서울 성동구보
다 높고, 경기도 인접 구지역보다 높다. 

   양이원영 의원은 “여당에서 졸속으로 발표한 김포시 서울 편입 문제로, 광명시민들에
게 균형 있는 정보 제공과 판단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과거와 달
라진 광명시의 위상을 확인하고, 보다 객관적인 판단의 근거가 제공되길 바란다.”고 말했
다. 



- 3 -

(붙임) 광명시 서울 편입 득과 실 정책토론회 홍보물 


